
<금호쉘화학 김태환 사장>

"사업다각화로 경쟁력 강화할 터"
Q: 취임소감 및 95년 사업계획은?
A: 먼저 금호쉘화학은 87년 11월5일 금호석유화학주식회사와 네덜란드의 Royal

Dutch Shell이 50대50 합작으로 설립한 회사로서 현재 자본금 680억원, 연간매
출액 1200억원 수준의 중견 석유화학기업입니다. 
저희 기업은 페놀과 아세톤을 비롯한 6가지 유도품사업을 전개하고 있으며, 95년
은 이같은 유도품사업의 전략강화가 무엇보다 필요한 시기라고 생각합니다. 
이런 관점에서 신경영 전략수립과 적극적인 시장개척 의지로 회복세를 타고있는 석
유화학부문에서 경쟁력을 갖춘 기업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각오입니
다. 
특히 이같은 경영전략을 구체화하기 위해 Debottlenecking을 통한 페놀 연산
50KT, BPA 10KT, MIBK 16KT, EPOXY 10KT, CUMENE 85KT 등 주력
제품을 증설할 계획입니다. 

Q: 경쟁력 강화를 위한 경영전략 가운데 조직개편에 관한 사항이 있다면?
A: 91년 이후 국내 석유화학산업은 엄청날 정도의 규모화를 이뤄내면서 내부적인 조

직정비 및 새로운 경영전략을 수행해 왔습니다. 
리엔지니어링, 벤치마킹, PU조직시스템 등을 통한 새로운 경영기법이 도입되는 등
규모화 이후 필연적으로 뒤따르는 생산, 조직의 효율화가 끊임없이 추진돼 왔습니
다. 
또 95년 들어 신규사업에 대비한 TFT시스템을 구성했으며, 세부적으로 구매팀을
총무부 산하에서 임원실 부속으로 격상시켜 원료의 안정적인 수급태세를 완비했습
니다. 경쟁력강화를 위해 용제팀을 신설하는 등 영업부를 더한층 보강, 고부가 유
도품사업의 활성화를 앞당겨 시행할 기반을 구축했습니다.

Q: 94년말 현재 경영실적을 종합해 본다면?
A: 지난 8 7년부터 석유화학 신설붐이 일어나면서 9 1 ~ 9 3년 상반기에 걸쳐 세계의 모든 생

산기업들은 시장질서의 붕괴, 가격급락에 따른 극심한 경영난을 겪어야 했으며, 이에따
라 저희 금호쉘도 그 영향이 심각할 정도였습니다.  
결국 쉘과의 합작을 통해 BPA, MIBK, EPOXY에 대한 첨단기술을 도입, 최신
생산설비를 갖춘것도 수직계열화를 통한 시장수요의 확대를 염두해 둔 것인데 이
결과 제품의 경쟁력은 크게 향상됐으나 반면 경영수지는 더욱 악화되어 94년말 현
재 557억원의 누적적자가 초래되는 악순환이 거듭됐습니다. 
그러나 94년 3/4분기들어 세계 주요 생산기업들의 공장가동 중단사태가 잇따라 발
생하면서 경영이 호전되는 등 거듭되는 적자에서 반전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Q: 90년 투자자유화이후 석유화학기업의 계속된 불황에서 점차 벗어나고 있는 현상황
이 어느정도 만족할 만한 수준인지? 또 97년까지 이같은 회복세가 이어질 것이라는
예측에 대한 견해는?

A: 94년 한해는 그야말로 석유화학업계가 벅찰 정도의 빠른 회복세가 이어진 한해였
습니다.
95년말경 예상됐던 회복주기가 앞당겨진 가장 큰 요인은 먼저 3/4분기 이후 거듭



된 외국 메이커들의 공장트러블과 미국내의 수요증가, 일본의 가뭄과 지진 그리고
동남아시아 시장에서의 국산 제품의 가격경쟁력회복 등을 꼽고 싶습니다.
기초유분 뿐만 아니라 유도품시장 또한 이같은 회복세에 힘입어 가격면에서 두배이
상의 호황을 누렸으며 수급면에서도 그동안의 공급과잉 현상이 4~5월 정기보수기
간을 지나면서 급기야 단기간의 공급부족 현상까지도 초래하는 등의 만족할 만한
시장반전이 두드러졌습니다. 
결국 이같은 회복세는 일부 공장트러블에 기인한 단기성이라는 관측에도 불구하고
적어도 97년까지는 지금의 회복세가 속도의 차이는 다소 있겠지만 계속 이어질 것
으로 예상합니다.

Q: 최근 현시장을 반영한 석유화학유도품 관련기업의 신증설 움직임이 점차 가시화되
고 있는 시점에서 금호쉘의 신규진출 계획은?

A: 전세계적으로 석유화학업계는 향후 3~4년간의 세계경제 및 석유화학관련산업이
활황을 이룰 것으로 전망하며 또다시 신증설 무드를 조성해 하고 있습니다.
국내 석유화학업계도 예외는 아니어서 95년 투자규모가 94년대비 60%가량 증가한
1조8000억원 정도의 계획을 설정해 놓고 있는 것으로 파악되고 있습니다. 
금호쉘도 주력제품의 증설사업 이외에 95년 하반기 PC(폴리카보네이트)시장에 신
규진출하기 위해 그룹차원에서 이를 신중히 검토하고 있습니다.  

Q: 국내 석유화학기업들이 국제경쟁력을 키워가는데 있어 가장 뚜렷이 나타나는 아킬
레스건은 무엇보다 기술분야에서의 해외의존도가 너무 높다는 것입니다. 날로 거세
지는 기술도입장벽을 넘어설 수 있는 효과적인 방법은 역시 국내기업의 R&D투자
일 것입니다. 이와관련 95년 금호쉘의 R&D투자계획은?

A: 95년 사업계획에는 이미 R&D투자를 매출액의 3%로 설정(96년은 5%로 확
대), 국내기반이 취약한 입장을 고려하여 가공·응용기술에 대하여 국내연구소와
공동개발하는 한편, 신기술부문에 대하여는 Shell연구소와 공동연구기반을 구축함
을 목표로 현재 진행중에 있습니다. 
특히 95년부터 생산효율성 제고를 위해 Process 개선활동에 전력할 방침입니다. 

Q: 주 전략품목인 페놀을 비롯한 6개 제품의 시장현황과 전망은 ?
A: 앞서도 밝혔지만 금호쉘은 페놀, 아세톤, BPA, MIBK에 대해 국내에서는 독점

적 공급체계를 갖추고 있습니다. 국내점유율은 페놀 93%, 아세톤 89%, BPA
35%, MIBK 79%, EPOXY 10%로 BPA와 EPOXY의 국내점유율은 매우 낮은
편입니다. 
수출은 생산량 기준으로 페놀 35%, 아세톤 8%, BPA 34%, MIBK 31%,
EPOXY 27%에 이르고 있습니다. 
이와함께 94년말 현재 세계 페놀수요는 440만톤 정도인데 공급능력은 560만톤으
로 공급과잉에 따라 78%정도의 낮은 가동률을 보이고 있으며, 특히 동남아시장에
지대한 영향을 주는 일본은 이보다 낮은 70%수준에 그치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러나 이같은 상황에도 불구하고 1~2년전 65~68% 수준의 가동률 하락으로 엄
청난 시련을 겪었던 기존 생산기업들이 불확실한 미래시장에서의 우위를 선점하기
위한 방편으로 대규모 증설사업에 뛰어들고 있는 형편입니다. 
세계 최대 페놀생산기업인 독일의 PHENOL CHEMI를 비롯하여 미국의
ARISTEC, G/G가 속속 증설계획을 공표하는 가운데 일본의 주요생산기업들도
합병·제휴를 바탕으로 신증설을 검토하는 등 97년 이후 페놀시장은 세계적 공급과
잉이라는 또 한차례의 홍역을 치룰 것이 확실시되고 있습니다. 



Q: 석유화학시장 자유화에 대한 부분 또는 전면설이 엇갈리고 있는 상황에서 어떤 형
태의 정부정책이 바람직하다고 생각하는지요 ?

A: 현재 진행중인 정부의 시장자유화는 일단 세계화를 향한 장기적인 측면에서 전면
설에 가깝다는 것이 업계 대부분의 시각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전면적인 시장자유화에 따른 기업의 책임과 수급시장의 균형있는 발전을 위
한 노력은 그 어느때보다 절실히 요구된다고 할 수 있습니다. 
Up-Down간 수급균형이 잘 조화된 기업의 신증설 계획이 추진됐을 때만이 전면자
유화의 후유증에서 벗어날 수 있을 것이며, 4년여만에 찾아든 석유화학 회복분위기
를 거스르지 않을 것으로 판단합니다. 

<화학저널 1995/4/17>


